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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INSIGHT

글 김태환 객원기자(kimthin@techm.kr) 

희키 작가는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

름의 의도가 담겨있고 플롯을 짠 뒤 작품을 그린다”면서 

“캐릭터의 눈이 짝눈인 것은 미술입시 때 캐릭터 작성수

업에서 좌우대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받은 것

에 대한 일종의 반항심에 적용했으며, 대충 그린 듯한 캐

릭터 디자인은 독자들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의도

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질이 낮은 자신의 작품이 읽히는 이유가 공감대

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희키는 “소재는 그냥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반

영해 선정한다. 처음엔 왜 내 작품을 보는지 나조차도 궁

금했는데,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했을 경우 좋아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판을 계기로 희키는 올해 4월부터 웹툰 서비스 플

랫폼 ‘탑툰’에 연재하게 됐다. 오히려 연재 이후 독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강한 표현과 욕설로 나타낼 수 있는 작

품의 효과가 줄었기 때문이다. 작품을 통한 대리만족의 

만족도가 떨어진 셈이다.

희키는 “연재할 당시 강한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

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기로 합의봤다”면서 “정식 연재 이후 날카로움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오히려 비난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젊은 작가 섭외를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무야미안해에서 출판되는 책은 

사실상 종이 값과 인쇄비 등을 제하면 남는 게 많지 않은 

사업”이라며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팬이 있는 작가

도 있고, 즐겁게 볼만한 작품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젊은 

작가들을 섭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체 나무야미안해 대표와 나무야미안해 출판물

“‘대체 이런 것도 책이라고 냈나?’ 싶은 것만 찍는 출판

사를 차리고 싶다. 이름은 ‘나무야미안해’로 정했다.”

지난해 김미체 나무야미안해 대표가 트위터에 올

린 글의 일부다.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로 질이 낮은 책

들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메시지였다. 하지만 출

판물들의 성과는 예상외로 놀라웠다. 투자 목표금액의 

800%를 달성하고,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동양철학을 주로 다루는 출판사 ‘문사철’

에서 출판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출판물이 가

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언론에서도 지면으로 나오는 기사와 단

순히 인터넷 상으로만 노출되는 기사의 무게감이 다르

다. 이는 출판물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이라며 “결국 

출판된 정식 간행물이라면 기득권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권위를 허물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출판물을 아마추어적으

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출판사 이름부터 ‘나무야

미안해’로 정했다. 책은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로 제작되

는데, 그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로 질이 낮은 내용의 출판

물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그는 평소에도 자주 방문했

던 ‘디시인사이드(DCinside)’에

서 작가들을 섭외했다. 디시 카툰

갤은 이말년, 주호민, 마사토끼 등 

유명 웹툰작가가 처음 작품을 올

리기도 한 국내 최대 만화 커뮤니

티다. 꾸준히 연재하는 작가들 중 

혼밥작가로 유명한 ‘카광’, 예상치 

못한 기괴함과 반전을 보여주는 ‘김케장’,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가 ‘희키’ 등의 작가를 섭외했다.

예상보다 독자들의 반응은 컸다. ‘김케장’ 작품의 경

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한 결과 200만

원 목표금액 중 1600만원을 달성했다. 800% 가까운 

초과성과다. 나무에게 미안할 정도로 질이 낮은 이 작

품은 2쇄까지 찍었으며, 500부 정도가 추가로 팔렸다. 

‘닥터펜귄’의 성인동화 작품은 1000만원어치를 팔았다. 

나무야미안해에서 출판한 작품들은 표현 방법에서 

저급함이 녹아있지만, 내용 자체의 질이 무조건적으로 

낮지는 않다. 사회현상을 비판하거나 예상치 못한 반전

이 나오기도 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득권에 대한 ‘도전’

김미체 
출판사 ‘나무야미안해’ 대표,
희키 웹툰작가  

희키 웹툰작가와 희키툰 중 일부

ME! ME! ME! 다르게 사는 사람들②


